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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전공만족도와 대학생
활적응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역할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
는 K시와 P시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 2개교에서 간호대학생 55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수
집 기간은 2016년 11월 07일부터 11월 25일까지였다. 설문에 응답한 데이터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6점,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97점,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3.34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r=.640, p<.001),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r=.510, 
p<.001), 간호전문직관과 대학생활적응(r=.448, p<.001)은 각각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조절효과(F=8.460, p=.004)와 부분매개효과(β=.21, p<.001)
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매
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among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the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esent basic data to assist in adaption of college life. The study subjects
were 553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K and P cities by 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 Data were 
collected between November 7 and November 25, 2016.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PSS 21.0 program. As a result,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veraged 
3.86(out of 5), 3.97(5), and 3.34(5) respectivel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on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nursing 
professionalism had moderating(F=8.460, p=.004) and partial mediating (β= .21, p<.001) effects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In conclusion, nursing professionalism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college life adapt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and increase their major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n educational program that can establish the right nursing professionalism.

Keywords : College life adaptation, Major satisfaction,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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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정체감과 인생관 확립 및 학교에서 직

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과도기로, 전문성과 사
회성을 계발하여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향과 직업을 정

해서 적응해가야 한다[1].
간호대학생에 있어 대학생활적응은 학교생활과 임

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취업 후 

간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기본요소

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타 학과에 

비해 과중한 전공 공부량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으로 인

해 압축된 기간 내에 지식을 습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

다.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실습에 적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

게 되어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 느끼게 되는 심각한 상황

에 이르고 있으며[2], 이는 나아가 학교생활적응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 
최근의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는 높은 

취업률로 전공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적성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학생들로 인해 입학한 후 전공만족도의 감소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4].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

교하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의 과정으로

[5], 대학생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적저조,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 소외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6]. 그리고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적
응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적응을 잘하며, 전공만족
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아개념이 높아지고 직

업존중감이 높아진다 하였다[7].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

각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결합시킨 개념으로, 바람직
한 간호전문직관은 개인적 만족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개념[8]이라 하였
다. 간호대학생 때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확립은 향
후 진로분야의 전문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생활 동안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은 중요하다[9]. 하
지만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전문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간호사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직의

도가 매우 높아 임상현장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0].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전문간호인으로 성장해나
가기 위해서는 간호에 대한 성찰과 전문직업인으로서 전

문직관을 바르게 형성하고 나아가 대학환경에 잘 적응하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
활 부적응은 대상자들의 건강한 역할모델을 수행해야하

는 전문직 간호사가 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견

된다[4].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적응을 돕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
의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간호계의 중요

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감성지능[11], 정서지능, 
임상실습스트레스[3,4],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
력[12]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리고 대학생활적응과 
간호전문직 태도[13],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14,15],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16-18]등 개별적으로 관계
를 본 연구는 있었으나, 세 변수의 관계를 통합해서 본 
연구는 드물었다. 특히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두 
변수와 모두 관계가 있었던 간호전문직관의 주요 역할을 

예측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
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역할

을 파악하여 건강한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

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이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
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
생활적응의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있어 간호전문직관의 조절 및 매개 효

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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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간호

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기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대한민국 K시와 P 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의 4
년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1.2.3.4학년 학생 580명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다른 과를 경험하였던 편입생
과, 의료편입생, 40세 이상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표본수 산출 프로그램 G 
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238명으로 나와 필요한 표
본수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

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

단과정의 산물[19]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Illinois대
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Cho[20]가 학교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문항으로 수
정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
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고 총 26문
항 중 6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
하고 최종적으로 20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이용한 문항은 일반만족 5문항, 교과만족 5문항, 
관계만족 3문항, 인식만족 7문항으로 4개 영역, 총 20문
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Cho[20]의 연구에서는 .920였고, 본 연구에서는 
.916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일반만족 .833, 교과만족 
.802, 관계만족 .784, 인식만족 .894이었다.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

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에서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21]를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Yeun등[2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였으며,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였고 총 29문항 중 3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6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이용한 문항은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7문항, 간호의 전
문성 3문항, 간호실무역할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
으로 5개 영역, 총 26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도구의 신뢰
도인 Cronbach’s α값은 Yeun등의 연구에서는 .920이었
고, 본 본 연구에서는 .958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전문
직 자아개념 .935, 사회적 인식 .899, 간호의 전문성 
.787, 간호실무역할 .904, 간호의 독자성 .870이었다.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의 학문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
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대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과정

[22]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의 대학
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aire; 
SACQ)[22]를 Hyun[2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

목을 제거하였고 총 25문항 중 7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8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이용한 문항은 학문적 
적응 4문항, 사회적 적응 3문항, 정서·신체적 적응 7문
항, 대학에 대한 애착 4문항으로 4개 영역, 총 18문항이
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
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
였다.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값은 Baker와 Siryk
의 연구[22]에서는 Cronbach’s α=.940였고, 본 연구에서
는 .896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학문적 적응.777, 사회
적 적응 .751, 정서·신체적 적응 .876, 대학에 대한 애착 
.757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대학소속기관에서 연구윤리위

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았다(IRB-161호). 자료수집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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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
Age(yr) Mean±SD 20.18±1.75

Gender
M 64 11.6
F 489 88.4

Grade

1st 124 22.4
2nd 164 29.7
3rd 124 22.4
4rd 141 25.5

Circles activity
Yes 328 59.3
No 225 40.7

Religion
Have 197 35.6
Have not 356 64.4

Residence type
With parents 270 48.8
Trace or lodging 110 19.9
Dormitory 173 31.3

Curriculum options 
in high school

Natural sciences 203 36.7
Liberal arts 292 52.8
Etc. 58 10.5

Presence of nurse in 
their familys

Yes 222 40.1
No 331 59.9

Mother’s 
employment status

Employed 377 68.2
unemployed 176 31.8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76 31.8
No 377 68.2

Motivation of 
choosing nursing 
major

One’s own free will 358 64.7
Recommendation of 
family or teacher 175 31.6

Accroding to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scores

20 3.6

  Variables Mean±SD Max Min

Major satisfaction　 3.86±.48 2.25 5.00

Nursing professionalism 3.97±.54 2.00 5.00

  college life adaptation 3.34±.63 1.71 5.00

은 2016년 11월7일부터11월 25일까지였으며, 연구 참여
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580부 중 
572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 응답자 19부를 제외하고 
553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ver 20.0)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였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
학생활적응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별 제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
학생활적응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

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조절 및 매개 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으로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연령이 20.18세(SD=1.75)이었
고, 성별은 여학생이 88.4%, 남학생이 11.6%였다. 학년
별 분포는 1학년 22.4%, 2학년 29.7%, 3학년 22.4%, 4
학년 25.5%였으며, 동아리 활동 유무는 있음이 59.3%, 
없음이 40.7%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64.4%로 
더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부모님과 거주가 48.8%로 가
장 많았으며 기숙사 31.3%, 자취 및 하숙 19.9% 순이었
다.고교때 계열은 인문계 52.8%, 자연계 36.7%, 기타 
10.5%였으며, 가족 친지 중 간호사가 있는 경우는 
40.1%, 없는 경우가 59.9%로 나왔다. 어머니가 현재 직
업이 있는 경우가 68.2%로 더 많았으며, 병원 등 교외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31.8%, 없는 경우가 
68.2%를 차지했다. 간호학과 전공 선택 동기는 본인 의
지로 지원한 경우 64.7%, 부모나 선생님의 권유 31.6%, 

성적에 맞춰서 3.6% 순으로 나왔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53)

3.2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정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전공만족도는 1~5점의 범위
에서 평균 3.86±.48점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1~5점
의 범위에서 평균 3.97±.54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은 1~5
점의 범위에서 평균 3.34±.63으로 나왔다[Table 2]. 

Table 2.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N=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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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M±SD　　 t or F
(p,Scheffe) M±SD t or F

(p,Scheffe) M±SD　 t or F
(p,Scheffe)

Gender
M 4.06±.57 3.68

(<.001)
4.11±.58 2.42

(.016)
3.66±.79 3.53

(<.001)F 3.83±.463 3.94±.52 3.30±.58

Grade

1sta 3.61±.57
14.69

(<.001, 
a>b,d>c)

4.17±.50
8.85

(<.001, 
a>b,c,d )

3.61±.57
14.69

(<.001, 
a>d>b,c)

2ndb 3.24±.59 3.93±.50 3.24±.59
3rdc 3.14±.68 3.85±.55 3.14±.68
4rdd 3.40±.56 3.91±.53 3.40±.56

Circles activity
Yes 3.94±.47 5.03

(<.001)
4.05±.51 4.63

(<.001)
3.45±.60 5.32

(<.001)No 3.73±.47 3.83±.54 3.17±.62

Religion
Have 3.91±.47 1.86

(.063)
4.00±.53 1.40

(.161)
3.34±.63 .02

(.983)Have not 3.83±.48 3.94±.54 3.34±.62

Residence type
With parentsa 3.30±.58 10.64

(<.001,
c>a,b)

3.92±.54 3.71
(.025,
c>a,b)

3.30±.58 10.64
(<.001, 
c>a,b

Trace or lodgingb 3.18±.68 3.91±.53 3.18±.68
Dormitoryc 3.51±.61 4.05±.52 3.51±.61

Curriculum options
in high school

Natural sciencesa 3.88±.45
.61

(.540)

3.99±.51
.84

(.431)

3.40±.62
1.59

(.204)Liberal artsb 3.84±.49 3.95±.56 3.31±.64
Etc.c 3.83±.49 3.89±.49 3.27±.53

Presence of nurse 
in their family members

Yes 3.86±.48 .39
(.691)

3.96±.52 -.01
(.989)

3.37±.59 .91
(.362)No 3.85±.47 3.96±.55 3.32±.64

Mother’s employment status
Employed 3.88±.48 1.55

(.122)
3.98±.53 1.01

(.310)
3.35±.64 .47

(.635)unemployed 3.81±.46 3.93±.54 3.32±.59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3.83±.50 -.92
(.356)

3.92±.55 -1.31
(.191)

3.35±.59 .22
(.821)No 3.87±.47 3.98±.52 3.34±.64

Motivation of 
choosing nursing 
major

One’s own free will a 3.93±.47

14.08
(<.001, a>b,c)

4.02±.54
5.81
(.003

 a>b,c)

3.44±.61
14.99

(<.001, 
a>b,c)

Recommendation of family or 
teacher b 3.72±.45 3.86±.51 3.14±.59

Accroding to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scores c 3.63±.64 3.83±.62 3.20±.64

Table 3.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accro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53)

  3.3 일반적 특성 별 제 변수의 변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

는 성별(t=3.68, p<.001), 학년(F=14.69, p<.001), 동아리 
활동 유무(t=5.03, p<.001), 거주형태(F=10.64, p<.001), 
전공 선택 동기(F=14.08,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남학생이, 학년별로는 1학년이 가장 높고 3학년이 
가장 낮았으며,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전공만족도
가 더 높았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부모님과 거주
하거나 자취 및 하숙을 하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전공 선
택 동기에서는 본인 의지로 지원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성별(t=2.42, p=.016), 학년(F=8.85, 

p<.001), 동아리활동(t=4.63, p<.001), 거주형태(F=3.71, 
p=.025), 전공 선택 동기(F=5.81 p=.003)에서 차이가 났
는데, 남학생이, 학년별로는 1학년이 2,3,4학년 보다, 동
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았다. 기
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부모님과 거주하거나 자취 및 

하숙을 하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전공 선택 동기는 본인 
의지로 지원한 경우가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높았다. 

대학생활적응은 성별(t=3.53, p<.001), 학년(F=14.69, 
p<.001), 동아리활동(t=5.32, p<.001), 거주형태(F=10.64, 
p<.001), 전공 선택 동기(F=14.99 p<.001)에서 차이가 
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응정도가 높았고, 학년
별로는 1학년, 4학년, 2,3학년 순이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전공 선택 동기에서는 본인 의지로 지
원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Table 3].

3.4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 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r=.640, p<.001), 전공만족
도와 대학생활적응(r=.510, p<.001), 간호전문직관과 대
학생활적응(r=.448, p<.001)은 각각에서 유의미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변수 간 상관관계가 .9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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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최대 .640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
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N=553)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Major Satisfaction　 1 　 　

Nursing 
Professionalism .640(p<.001) 1 　

  College Life  
   Adaptation .510(p<.001) .448(p<.001) 1

3.5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조절효과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

직관이라는 변수가 갖는 조절효과 규명을 위해서 Baron 
& Kenny[24]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 시 특정화 오류(specification error)로 인해 야
기되는 회귀계수 추정치의 편기(bias)를 최소화하기 위
해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차이 분석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 동아리 활동, 학년, 거주형태, 
전공 선택 동기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남자를, 동아
리 활동을 하는 경우를, 1학년을, 기숙사 거주를, 전공 
선택 시 본인의지를 1로 나머지를 0의 값을 갖는 더미변
수로 변환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통
제한 후 조절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보기위해 두 

번째 단계의 변수들과 함께 조절변수를 투입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통제한 후 독립

변수와 상호작용변수(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하였
다. 즉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영향을 분석하며,  Model 3에
서는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영향을 분석하

며, 마지막으로 Model 4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
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 종속변수에 대해 갖
는 영향(조절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더빈 왓슨

(Durbin-Waston) 통계량이 1.931로 2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공차한계범위

(tolerance)가 .557-.956로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VIF)는 1.005-1.796으로 10이하로 독립변수간의 상관
관계인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다음으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
되었다.
설명력은 모델1은 15.6%  모델2는 32.1%, 모델3은 

33.8%, 모델4은 34.8%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모델2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β=.43, p<.001). 모델3은 간호전문직관을 추
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간호전문직관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β
=.17, p<.001). 마지막으로 모델4에서 전공만족도와 간
호전문직관의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추가 투입하였고 

4단계의 유의확률 F변화량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8.460, p=.004). 따라서 전공만족도와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조절작용을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5].

3.6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

직관이라는 변수가 갖는 매개효과 규명을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전공만족도)가 매개변수(간호전문직관)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왔다(β= .64, p<.001).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
(전공만족도)가 종속변수(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β= .51, p<.001). 세 번째 단
계에서는 매개변수(간호전문직관)가 종속변수(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보았으며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1, p<.001). 그리고 독립변수인 전공만족
도가 종속변수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세 번째 단계의 

β값이 .38로 2단계의 β값 .51보다 작아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가 있으며,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가 종속변
수에 유의하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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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td.β t p   B Std.β t p   B Std.β t p B Std.β t p
(constant) 2.94 56.68 .000 .94 5.18 .000 .68 3.59 .000 3.95 3.47 .001

Gender Dummy .34 .17 4.28 .000 .21 .11 2.87 .004 .21 .11 2.90 .004 .18 .09 2.54 .012
Circles activity Dummy .19 .15 3.59 .000 .09 .07 1.89 .059 .09 .07 1.82 .069 .09 .07 1.92 .056
Grade Dummy .20 .13 2.99 .003 .17 .11 2.84 .005 .14 .09 2.36 .019 .14 .09 2.30 .022
Residence type Dummy .09 .07 1.61 .108 .09 .06 1.64 .101 .08 .06 1.61 .108 .08 .06 1.61 .108

Motivation of choosing 
nursing major Dummy

.28 .21 5.33 .000 .16 .12 3.37 .001 .16 .12 3.40 .001 .16 .12 3.39 .001

Major Satisfaction .56 .43 11.48 .000 .42 .32 6.93 .000 -.44 -.34 -1.45 .146
Nursing Professionalism .20 .17 3.75 .000 -.63 -.54 -2.17 .030

Major Satisfaction *
Nursing Professionalism .22 1.25 2.91 .004

  R²(Δ R²) .156(.156) .321(.164) .338(.017) .348(.010)
  ΔF(p) 20.293(<.001) 131.994(<.001) 14.056(<.001) 8.460(.004)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justment   (N=553) 

Table 6.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justment  

                      (N=553) 

Paths B S.E β C.R. p R²
(ΔR²)

 ΔF
 (p)

Step 1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71 .04 .64 19.56　 <.001　 .41
(.41)

382.58
(<.001)

Step 2
Major 

Satisfaction
->College Life   
   Adaptation

.66 .05 .51　 13.92　 <.001 .26
(.26)

193.77
(<.001)

Step 3
Major 

Satisfaction
->College Life   
   Adaptation

.49 .06 .38 8.06 <.001

 .29
(.29)

109.74
(<.001)

Nursing 
Professionalism
->College Life   
   Adaptation

.24 .06 .21 4.39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간호

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규명하고 여기서 간호
전문직관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 결과
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변수들에 대한 수준의 관찰 결과 간호대학

생이 인식하는 전공만족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6
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Park과 

Oh[18]의 3.82, Park과 Han[25]의 3.86과 유사한 결과였
고,  Oh[15]의 3.43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14]의 연구에서는 3.37, 
안경광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oe와 Jeong[26]에
서는 3.49로 간호대학생이 타 전공 대학생보다 전공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입학 때부
터 진로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있고 진로선택에 대한 

고민과 혼란이 타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라 이 

점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97점이었으며, 이

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Lim등[17]의 3.06점, Kwon과Yeun[16]의 3.60 보다는 
높았으며, Park과 Oh[18]의 3.91과는 유사한 결과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 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되고 발달

하므로, 현재 간호학 교육에서는 전문직관을 높일수 있
는 방안으로 전공 교과목뿐만 아니라 교과 외 과정 등을 

통해서도 전문직관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활적응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4점이었으

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Han[25]의 2.74보
다 다소 높게 나왔으며,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14]의 3.27, 안경광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Soe와 Jeong[26]의 3.26점 보다도 높게 나왔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정도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동아리 활동유무, 거
주형태,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왔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본인 의사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더 높게 
나온 결과는 Oh[15], Park과 Han[25]의 결과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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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지만 종교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
과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나머지 거주형태보다 더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은 Oh[15], Park과 Han[25]
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학년 별 만족도는 1학년
이 가장 높고 3학년이 가장 낮았는데, 2학년이 1.3학년
보다 높게 나왔던 Oh[15]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1학년때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가 3학년 때 가장 낮
게 떨어진 결과는 전공과목에 대한 막연한 신입생의 기

대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중해지는 전공 공부량과 실습

의 부담으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4학년은 
다시 전공만족도가 2,3학년 보다 상승하였는데 이는 이
미 취업이 결정된 일부 4학년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자
부심과 만족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

다. 본인 의사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전공만족도가 가
장 높고 입학점수에 맞춰서 지원한 경우가 만족도가 가

장 낮게 나온 것은 Oh[15], Park과 Han[25], Go등[27]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대학생활적
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고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전공

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진로 설계를 도울 수 있는 진로 지도교육

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차이에서는 전공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1학년
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본인의지로 전공선택을 한 경우가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

게 나왔다. 전공 선택 동기에서는 본인 의지로 지원한 경
우가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높게 나왔고 Oh[15], Park과 
Han[25] 등 Go등[27]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
였다. 본인 의지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간호학에 대한 목
표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진학하였으나, 단순히 성적
에 맞추어 진학을 목표로 간호학에 입문한 경우 입학 이

후에도 간호전문직관 정립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사

료된다. 1학년이 2,3,4학년 보다 간호전문직관도 높게 
나왔는데 이는 1학년이 가장 낮게 나온 Go등[27]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간호전문직관이 간호학 전문교육을 
받는 동안에 형성되며 교육을 받는 동안 긍정적으로 변

화하는 것[28]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남학생

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높았는데이는 남학생

들이 동아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과 욕

구를 드러냄으로써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주장하는 Oh[15]의 의견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학년별
로는 1학년, 4학년, 2,3학년 순으로 3학년이 가장 높았던 
Oh[15]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기숙사 생활을 하
는 경우가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높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학교에 대한 정보가 빠르고 통학 시간과 거리

가 짧으며 적응하는데 룸메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 선택 동기에서는 본인 
의지로 지원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Oh[15]의 결
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세 변

수간의 관계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먼저 전
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온 

것은 Kwon과 Yeun[16], Park과 Oh[18], Park과 
Han[25], Go등[27]많은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는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대학생들이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이는 자신의 직

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긍정

적인 전문직관 형성을 방해한다[28]는 의견과 일맥상통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전문직관
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 자질을 갖추어 임상현장에 잘 

적응하며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서는 간호전문직관을 함양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함께 

전공만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
학과정에서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들을 추가 연구를 통해 파악하여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공만족도
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ark과 Kim[14], Oh[15], Park과 
Han[25]의 연구에서도 정적 상관관계의 결과가 나와 본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와 직업의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역할을 수행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신입생부터 제공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5]. 간호전문
직관과 대학생활적응 또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는 Park과 Han[25]의 논문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간호전문직관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Lim[29]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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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대학생활적응에 주
도적인 영향을 주며 대학 신입생 시기부터 형성되어 지

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1], 간호학생 때 간호전문
직관이 올바르게 확립되면 간호사 일에 대한 가치, 진로
분야의 전문성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향

후 간호사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9]고 하였
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운영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의 역할을 분석해 본 결과 전공만족도

와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 조절효과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이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으로만[25] 검증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전문직관 정

도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절하며,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도와 대학생
활적응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
서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주요 요인이며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결과로 보아 학생들이 

간호학을 선택할 때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지적 교육중재와, 간호대학
생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 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올바른 간호

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전공만족도와 대학생
활적응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역할을 파악하여 대

학생활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대학생활적응
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
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조절효과와 부분매개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호전

문직관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학제 등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년 별 간호전문직관과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므로 학년 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을 강

화시키기 위한 교육전략 및 프로그램을 도입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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